
김민기(더불어민주당)의원   답변   전문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민기입니다. 
  
9월   20일   보내주신   메일   내용을   꼼꼼히   읽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당시(2013년)   업무를   담당했던   보좌관이   현재   근무하고   있지   않아   정책자료집   발간   과정을 
유선으로   확인했습니다. 
  
저는   2013년   6월   26일   소방전문병원   설치   근거법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등   16인)>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최근   소방관   순직사건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당시   저는   국회   안행위에서 
소방관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접하고   소방병원   설치를   적극   추진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 
  
소방전문병원의   조속한   설치를   원했던   소방방재청은   2013년   9월   경,   소방전문병원   설치 
당위성에   대한   내부자료가   있다며   국회의원   정책자료집으로   발간해   줄   것을   협의해 
왔습니다.   이에   정책자료집   발간으로   그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소방방재청과   협의하여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정책자료집으로   발간을   협의한   자료(소방공무원   심신건강관리를   위한 
소방전문병원   설치   필요성)가   보내주신   2008년   소방방재청이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연구용역(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실태분석   연구)   자료를   요약한   자료라는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의원실에서   발간한   정책자료집이   소방방재청에서   제공받은   자료라는   점을 
표기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실수이고   잘못입니다. 
  
또한   정책자료집   발간   비용은   별도의   연구용역비로   지급된   것은   없고,   책자   인쇄를   위해 
인쇄비만   지출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국회사무처와   협의하여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적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뉴스타파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